
주말이면 비를 뿌리던 가을장마와 태풍이 지

나가고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. 햇살

은 따뜻하고 그늘에 서면 선선한 바람이 불

어오니, 땀이 식어도 서늘하지 않고 시원했

다. 계곡을 걷고 오름을 오르기에 더할 나위

없이 좋은 날씨다. 지난 5일 에코투어에 참가

한 탐방객들은 모처럼 걷기 좋은 주말 날씨

에 몸도 마음도 가벼운 산행을 즐겼다.

올해 열한 번째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

는 1100도로 옆 18림반을 시작으로 색달천~

옛표고밭길~샛오름~족은삼형제오름~한대오

름~한라산둘레길을 거쳐 다시 18림반으로 돌

아오는 코스였다. 코스에 하천과 조릿대길이

포함된 만큼 참가자들이 출발 전 바지 밑단

이 젖거나 발목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단

단히 준비했다.

맑은 물이 흐르는 색달천을 구경하며 걷다

보니 금세 옛표고밭길이다. 걸어온 만큼 익숙

해진 풀내음 사이로 독특한 냄새가 탐방객들

의 발길을 붙잡았다. 냄새만으로 제피를 알아

본 한 탐방객이 다른 지역에서 온 참가자들

에게 제주도에서는 물회를 먹을 때 꼭 넣는

게 제피 라며 먹는 법을 설명했다.

사방에 자란 조릿대를 헤치며 걷기를 40여

분. 삼형제오름 중 둘째인 샛오름의 남쪽1 정

상에 도착했다. 정상에 낀 옅은 안개에 다른

오름들이 희끗하게 보였다. 이날 길잡이로 나

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은 1100도로

부근에 3개의 오름이 나란히 있어 삼형제오

름이라 부른다 며 이 오름은 부르는 사람마

다 명칭이 다르지만 소위 남쪽1 이라 불리

며, 1100도로 바로 옆에 첫째인 큰삼형제오

름(큰오름)이 있고 남쪽1 정상에서 내다보이

는 오름이 셋째 오름인 족은삼형제오름 이라

고 설명했다.

이어 망월악으로 가는 길을 알리는 비석을

확인하고 방향을 돌려 족은삼형제오름으로

향했다. 날이 습해지며 작은 빗방울이 떨어졌

지만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긋는다는 말처럼

금세 비가 멈췄다. 시원하게 빗방울을 털어내

며 정상에 오르니 이번에는 반대로 샛오름

정상이 희미하게 보였다. 조금 더 길고 가팔

랐던 길에 숨을 돌리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

참가자들이 오름을 올라오며 하나 둘 따온

으름을 맛봤다. 제주어로 졸갱이 라 불리는

으름의 달짝지근한 맛에 다시 산행을 이어가

는 일이 기껍게 다가왔다.

오름을 내려와 다음 오름으로 가는 길. 창

고천에 다다르자 점심을 먹기에 때맞은 시간

이 왔다. 삼형제오름 가운데 두 번째 오름에

서 발원해 안덕계곡 쪽으로 흘러간다는 창고

천에는 지난 비 때문인지 적지 않은 물이 흐

르고 고여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았지만, 그

마저도 산행의 묘미였다. 젖지 않은 평평한

바위를 찾아 삼삼오오 모인 탐방객들이 도시

락을 먹는 동안 이 소장이 창고천 주위에 자

란 열매들을 설명했다. 다래와 산다래는 식

용이지만 개다래는 못먹는 대신 약재료로 쓰

인다 며 비슷하게 개머루도 식용은 아니고

약재료 라고 말을 잇자 몇몇 참가자들이 다

른 열매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.

점심을 해결하고 한대오름으로 향했다. 노

로오름과의 사잇길을 통해 도착한 한대오름

분화구는 지난달 계속된 비로 보기 드물게

물이 가득 차 있었다. 쉽게 볼 수 없는 장면

이라는 말에 사람 두 명이 간신히 지나갈 법

한 좁은 길에 순서대로 서서 넓게 펼쳐진 전

경을 두 눈에 담았다.

분화구를 뒤로 하고 조금 더 걷자 정상이

금방이다. 중간중간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

내려오는 발은 가볍기만 했다. 산행을 하기 좋

은 날씨라던 이 소장의 말처럼 참가자들은 한

라산 둘레길을 돌아 도착지까지 한 시간여를

걷는 동안 지친 기색 없이 이번 산행에 대한

소감과 제주의 오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.

이날 에코투어에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김

현숙(61)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제주에

머물기 위해 내려왔다가 오름과 자연에 관심

이 많아 기사를 보고 참여하게 됐다 며 높게

자란 조릿대를 헤치며 남이 걷지 않았던 길

을 걷다보니 숲도 더 청량하고 공기도 상쾌

한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 고 소

감을 전했다.

한편 오는 19일 열리는 제12차 에코투어는

제주아트랜드 입구~가문이오름~목장길~진평

천~농로~갑마장길~대록산~갑마장길~행기머

체 코스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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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열매가 익어가는 계절… 빛 고운 가을 숲길을 거닐다

가을숲의 산열매인 덜꿩나무 열매 산부추 정금 으름 때죽나무 색달천의 풍광을 감상하는 참가자들. 강희만기자


